
‘장외타격왕’문성주,규정타석과의전쟁
1군첫시즌타율0.344·규정타석채우면1위…타격왕레이스 ‘새얼굴’기대만발

LG 트윈스가 내놓은 또 하나의 히트
상품문성주(25)는 ‘2022 신한은행SOL
KBO리그’에서 장외 타격왕이다. 65경
기에서 타율 0.344를 기록 중인데,

261타석을 소화해 규정타석에 25타석이 부족하다. 하
지만 현재 타격 1위 호세 피렐라(삼성 라이온즈)에 타
율 1리를 앞서는 등 빼어난 타격감을 뽐내며 LG 외야
의뎁스를한층강화시켰다.지금의페이스를유지하며
꾸준히 출전 기회를 이어간다면 타격왕 경쟁도 가능할
것이란전망이나온다.

문성주는말그대로 ‘흙속의진주’다. 2018년신인드
래프트 2차 10라운드에 전체 97순위로 지명 받아 LG
유니폼을 입었다. 강릉영동대 재학 중 타격 재능을 인

정받았으나,키 173cm에호리호리한체형인그는주목
받지못했다.

프로에 입단한 이후 일찍 병역의 의무를 마친 그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능을 드러냈다. 퓨처스(2군)
리그에서 타율 0.303을 기록하며 1군 무대에 설 기회를
잡았다. 첫 1군 무대는 녹록치 않았다. 31경기에서 타
율 0.228, 10타점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절치부심하
며 노력한 끝에 올 시즌 꽃을 피우고 있다. 누구보다 훈
련장에오래머물며자신이부족한부분을스스로채우
는 스타일인 그는 노력을 통해 정식 1군 멤버로 올라섰
다.

올시즌개막직후인4월 8일 1군의부름을받은문성
주는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4월 19경기에
서 0.433의 맹타를 휘둘러 시즌 초반 박해민의 부진 등
으로고민하던LG타선에큰힘을불어넣었다.

5월 중순 경기 도중 슬라이딩을 하다 부상을 입어 다
시 2군으로 내려갔다. 부상 회복 후 6월초 다시 콜업됐
지만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7월부터 다시 힘차게 방망
이를 돌렸다. 7월 타율 0.370으로 시즌 초반의 활발했

던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해 확고한 1군 멤버로 자리매
김했다. 좌투수 상대 타율이 0.366에 달하고, 4번타자
로 나선 적은 없지만 어떤 타순에 배치되더라도 큰 부
침없이제몫을해내고있다.

LG 외야는사실상 포화상태다. 김현수∼박해민∼홍
창기로이어지는라인이막강하다.여기에문성주와거
포유망주이재원이합류해있다.문성주가타격왕경쟁
에서 장내로 진입하기 위해선 내부경쟁부터 이겨내야
한다. 꾸준히 출전해야 규정타석을 채울 수 있다. 후반
기시작직후홍창기가부상에서복귀한터라문성주가
종전처럼 경기에 나서기 위해선 날카로운 타격감을 유
지해야한다.

기회는 어느 정도 주어질 전망이다. LG 내부적으로
는문성주에대한신뢰가대단하다.끊임없이연구하고
노력하는 데다, 타석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스트라이크
존을 형성해 좋은 타구를 계속 생산하고 있어서다. 프
로 데뷔 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문성주가 페넌
트레이스 종료 이후 어떤 위치에 설지 많은 이들이 관
심을갖고지켜보고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LG 문성주의 방망이가 식을 줄 모른다. 1군 풀타임 첫 시즌 타율 0.344로 규정타석만 채우면 타격왕 경쟁도 가능하다. 지명순서가 낮아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노력 하나로 1군 무대 꿰찬 진짜 모범생
7월타율0.370어떤타순서도제몫해내
막강한 LG 외야라인, 내부경쟁이 관건
자신만의타격존확고…계속기회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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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가안팎에서‘우영우효
과’가 번지고 있다. ENA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
우’가 1일넷플릭스 ‘많이본T
V프로그램’ 5위(플릭스패트
롤)에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흥행하자 제작사 에이스토리
등관련회사들이이름값을올
리고 있다. 때를 놓칠세라 박
은빈, 강태오 등이 출연한 각
종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들
뿐아니라드라마에등장한소
품들도화제를모으면서 ‘품절
대란’까지일어났다.

뀫40만원대소품도‘품절’
드라마 소품들은 품귀 현상

을 빚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가진변호사우영우(박
은빈)가 수집하는 고래 관련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우영우
의방을장식한원목고래시계
는40만원대의고가에도인기
가 높다. 해당 제품을 제작하
는 일본회사는 최근 홈페이지
를 통해 “드라마의 영향으로
고래시계에 대한 문의가 집중
돼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
고밝혔다.제품의출고일이10월까지밀렸지만구매하겠다
는고객들이줄을잇는다.

우영우가자주 메고나오는커다란가죽 가방은벌써 3차
예약판매까지마쳤다.온라인에는가방을활용한코디방법
을담은게시물이나돌정도로화제다.가방에매단고래열
쇠고리는가장‘핫’한아이템으로통한다.4만원대로비교적
저렴해 많은 시청자들이 기념품삼아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뀫주역들의전작‘역주행인기’
ENA는최근15%대(닐슨코리아)의시청률을넘긴드라마

의인기를토대로채널의대중성을확보하겠다는의지를드
러냈다.그동안 ‘재방송채널’로알려진방송사는 ‘이상한변
호사 우영우’를 통해 새로 쌓은 시청자 층을 공고하게 다지
고자 최근 차기작을 잇달아 발표했다. 연내까지 정일우·권
유리가주연한‘굿잡’,최시원·이다희주연의‘얼어죽을연애
따위’ 등세편이상을방영할방침이다.제작사에이스토리
가지난달29일내놓은MBC금토드라마 ‘빅마우스’는 ‘우영
우제작사신작’으로이름을알리면서시청자들의관심을끌
어모았다.

드라마의 ‘화력’에 기댄 프로그램들도 줄을 잇고 있다. M
BC ‘라디오스타’등일부예능프로그램들은강태오,강기영,
주현영 등 주역들의 과거 출연 분량을 모은 특별 영상을 유
튜브로내놔최대200만뷰를넘겼다.OTT(온라인동영상서
비스) 웨이브에서는박은빈주연의SBS ‘스토브리그’·‘브람
스를 좋아하세요?’, 강태오가 주연한 KBS 2TV ‘조선로코:
녹두전’이 일제히 인기 랭킹 20위 안에 들면서 역주행을 시
작했다.이에관련작품을모은 ‘우영우출연작모음’기획전
을메인화면에띄웠다. 유지혜기자yjh0304@donga.com

‘우영우 신드롬’ 파급 효과 대단하네!
40만원 고래시계 없어서 못팔고
우영우 가죽가방 3차 예약 완판
주가 오른 방송사 ENA, ‘굿잡’꺞등 차기작 발표
주인공 예능 영상 유튜브 인기·드라마 역주행도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가방, 고래시계, 고
래열쇠고리(위부터) 등 일부 소
품들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
다. 꺠사진제공｜ENA·키코리·트로이카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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